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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인재 강

국’임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11일‘이데일리’에 따르면 세계은

행(WB)이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

서 개최된 국제개발기구(IMF)·WB 

연차총회에서 발표한‘인적자본지

수(Human Capital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기준 1점 만점에 0.84

점을 받으며 157개국 중 2위를 기록

했다. 

1위는 0.88점을 받은 싱가포르였

다. 일본은 한국과 같은 0.84점으

로 3위를 차지했다. 4~10위는 홍콩

(0.82), 핀란드(0.81), 아일랜드(0.81), 

호주(0.80), 스웨덴(0.80), 네덜란드

(0.80), 캐나다(0.80) 순이었다.

미국은 157개국 중 24위(0.76), 중

국은 46위(0.67)였다. 아프리카 차드

(0.29)와 남수단(0.30), 니제르(0.32), 

말리(0.32), 라이베리아(0.32)가 조사

국 중 최하위권이었다.

인적자본지수란 한 나라에서 오늘 

태어난 아이가 18세까지 얻을 것으

로 기대되는 인적 자본의 총량을 5

가지 지표로 수치화한 것이다. ●5세

까지의 아동 생존율 ●청소년(5~17

세) 학업 기간 ●학업 성취도 ●성인

(15~60세) 생존율 ●5세 이하의 아동 

발달 정도를 합친 결과다.

한국은 5세까지의 아동 생존율

한국, 세계은행 
인적자본 평가서 2위

한국, 여권 파워 세계 3위
“188개국 무비자 입국 가능”

한국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국가는 188개국으로 전 세계 

여권파워 3위를 기록했다. 

10일 USA투데이는 영국 컨설팅그

룹 헨리앤파트너스가 발표한‘2018 

헨리 패스포트 지수(Henley Passport 

Index)’를 인용해 전 세계 200여 개

국의 여권파워지수를 공개했다. 헨리 

패스포트 지수는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의 자료를 바탕으로 199개국 

여권 소지자가 세계 227개국 중 무비

자로 갈 수 있는 여행 국가의 수와 국

가 인식, 자유 수준 등을 기준으로 순

위를 정한다.

한국은 지난 1일 미얀마와 무비자 협

정을 맺으며 총188개국을 비자 없이 

갈 수 있게 되면서 지난해 7위에서 3

위로 뛰어 올랐다.

이번 조사에서 일본 여권은 무비자 

혹은 도착 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해

외 국가가 190개로 전체 1위에 랭크됐

다. 190개국은 전체 227개 여행 가능 

국가 및 자치령의 83%에 해당하는 수

치다.

지난해까지 1위를 차지했던 싱가포

르는 189개국으로 2위에 올랐다. 일본

이 얼마전 미얀마와 무비자 여행 협정

을 맺은 탓이다. 이들 두 나라는 2014

년 이후 당시 1위였던 독일을 밀어내

고 1위 각축전을 벌여왔다. 독일은 한

국과 함께 3위에 올랐다.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국가는 아

랍에미리트(UAE)로 2006년 62위에 

불과했지만, 이번 지수에서는 161개국

으로 21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국가들이 상위에 랭크돼 있

는 데 대해 헨리앤파트너스 측은“여

권지수가 외교관계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시아 국가들이 효과적

인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명백

한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는 각 30개

국으로 전체 최하위를 나타냈다. 시리

아와 소말리아(각 32개국) 파키스탄

(33개국)도 최하위 권을 면치 못했다. 

이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빈국으로 

정세가 불안하거나 테러 단체들이 암

약하고 있어 여권지수에서 약세를 보

이고 있다.

무비자 입국 가능국이 186개인 미국

과 영국은 2018년 초 이후 새로 비자

면제를 받은 관할구역이 없어서 공동 

5위를 차지했다. 

이 100%로 최고점(1)을 받았다. 만 

4~17세의 예상 취학기간도 13.6년(

취학 중 학습기간은 12.2년)으로 역

시 만점(14년)에 가까웠다. 

학업 성취도는 300~625점 중 상

위권인 563점, 15세 청소년이 60세

까지 생존할 확률도 94%로 모두 최

상위권이었다. 또 신생아 중 98%는 

5세까지 인지·신체 장애 없이 정상 

발달하면서 역시 세계 최상위권의 

비율을 기록했다.

여성 인적자본지수가 0.85로 남성

(0.81)보다 높았다. 5세 생존율과 학

업기간은 같았으나 학업 성취도와 

성인 생존율에서 조금씩 앞섰다.

WB는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1946년 발족한 국제기구다. 최근 전 

세계 인적자본 현황을 분석해 국가

별로 지원하고자 이 지표를 개발해 

이번에 처음으로 발표했다. 

WB는 같은 날 발표하는 세계개발

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 

2019)에도 이 내용을 넣고 인적자본 

투자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

미 28개국이 이 프로젝트 사전 참여 

의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앞으로 이 

지표를 국가 정책 우선순위 설정 등

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